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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증진 위해 격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월)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하였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양봉혁 주무관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격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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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봉혁 주무관 프로필

▪(출생년도) 1979년

▪(출 생 지) 제주

▪(최종학력) 제주대학교(전기공학 전공)

▪(경 력) 13년 3개월

- (’10. 9 ∼ 현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주요경력) 항로표지 점검, 산지·마라도등대 근무


